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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성명]

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재판개입 범죄자 한덕수를 

고발한다

12.3 비상계엄 후 119일이 지나고,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종결한 

때로부터도 이미 35일이 지났다. 헌재가 8명 전원일치 조속한 탄핵 인용으로 헌정질서 

회복의 첫 단추를 꿰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기대는 어느새 불안과 절망으로 바뀌었고, 

급기야 시민들은 헌재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.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

였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시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. 도대체 누

구의 책임인가.

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

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에 대한 확실한 탄핵 인용의 결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

기 때문이다. 이미 헌재가 두 번이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행위가 위헌·위법

이라고 명시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는 여전히 헌법

과 법률에 의한 헌재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.

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이고, 윤석열 탄핵심판은 헌정

질서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헌법 재판이다.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

무를 수행해야 할 한덕수는 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직무유기의 방법으로 가장 시급하고 

중대한 헌법재판의 결과를 치명적으로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. 내란수괴 윤석

열을 옹호하고 그의 복귀를 도우려 함으로써,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또다시 무너뜨리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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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회복을 믿었던 시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.

역사와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. 범죄자 한덕수는 지금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

판관으로 임명하라. 헌재가 9명 완전체가 되어 헌정질서 회복의 헌법적 의무를 온전히 

다할 수 있도록 하라.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 우리 시민 모두가 수긍하는 사회통합

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라. 그것만이 한덕수와 최상목 당신들이 반헌법·반법치의 

범죄로 국민들을 절망케 한 지난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. 지금 바

로 주권자 시민과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라. 이를 거역한다면,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

물을 것이다. 당신들에 대한 단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었음을 역사

가 기록하게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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